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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용 화학원료 23개 철저관리!
산자부, 수출입 사전승인제도 도입 … 유독물 및 관찰물질 추가지정

정부가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원료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감시가 필요한 유독물 수를 확대했다. 

산업자원부 <하반기 수출입통합공고 개정안>에 따르면, 7월23일부터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사전

승인제도가 도입되고 수출입신고대상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 추가로 지정된다.

<수출입통합공고>는 대외무역법 이외에약사법, 식물방역법, 50개 개별법령과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

종 수출입관련 규제 및 절차를 종합해 고시하는 제도로서 세관 물품통관 때 가이드라인으로 이용된다.

마약류 원료물질은 불법거래 및 전용행위를 차단키 위해 2003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

이어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사전승인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수초산 등 15개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

때 식품의약안전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.

마약류 원료물질에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,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에페트린(필로폰 

제조), 무수초산(헤로인 제조), 에르고타민(LSD 제조), 이소샤프롤(엑스터시 제조), 아세톤(코카인 및 헤로인 제

조) 등과 초산페닐, 톨루엔, 염산, 황산, 에칠페텔 등 23개 물질이 해당된다.

또 환경연구원장이 <유해화학물질관리법>에 의거 지정․고시한 수출입신고대상 유독물 및 관찰물질을 고시

에 반영해 자동차유리 발수가공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테트라이소시아나토실란 등 유독물 7개와 메톡시부틸 크

로로포름에이트 등 관찰물질 2개를 고시에 반영했다.

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.

산자부는 그밖에 무역대리업자에 의한 수출이 대행이 가능했던 핵물질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과 방사선 발

생장치의 수출입신고를 사용․판매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설계승인 및 검사까지 받도록 추가하는 한편, 

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수입자 등이 스스로 인증하는 <자기인증제>도 도입한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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